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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아직 세 발 더 남았다...
[출처] IBK투자증권 이현욱 애널리스트

전기차 수요 둔화를 방어하는 ESS 부문의 가파른 성장세와 북미 CAPA 확대 전망
IBK투자증권은 삼성SDI에 대해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며, 북미 중심의 ESS 수요 증

가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저하로 중
대형 EV 부문의 매출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북미 내 ESS 생산 능력을 2026년 말까지 29GWh로 확대하

는 등 ESS 중심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6년에는 AMPC 수취 물량이 7.6GWh로
증가하고 신규 LFP 라인업 양산이 예정되어 있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아 투자의

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41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
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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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쓰리시스템
기계의 눈, 전장을 넘어 우주로
[출처] 대신증권 박장욱 애널리스트
군수용 적외선 센서의 독보적 기술력과 우주 산업 확장성에 따른 프리미엄 기대

대신증권은 아이쓰리시스템에 대해 군수 및 우주·항공용 고성능 냉각형 적외선 센서 분야에서 높은 기술 진
입장벽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장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K-방산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현궁,

천궁 등 소모성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양산이 실적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위성용 전자광학 탑재체 수
주를 통해 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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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445억 원, 영업이익은 14.9% 증가한 188억 원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주가에 우주 관련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했다.



롯데이노베이트
로봇 모멘텀 및 자회사와 데이터센터의 견고한 실적 기대
[출처] IBK투자증권 이승훈 애널리스트
고마진 사업 선별 수주를 통한 내실 경영과 신규 로봇 사업 본격 진출에 따른 재평가 전망

IBK투자증권은 롯데이노베이트에 대해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고마진 사업 위
주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자회사 EVSIS

의 흑자 전환과 해외 시장 확대로 인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AI 플랫폼을 적용한 로봇 사업에
본격 진출하여 그룹 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데이터센터가 최

대 가동 범위에 진입하여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며, 로봇 산업 주도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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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더블유
머지 않아 미국과 유럽에서 큰 기회 올 것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글로벌 5G SA 시장 개화와 중국 장비 제재에 따른 괄목할 만한 M/S 상승 기대

하나증권은 케이엠더블유에 대해 단기 실적보다는 미국 주파수 경매와 5G SA 구축 등 장기 업황 개선 기대
감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분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유럽 내 중국산

장비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에릭슨 등을 통한 KMW의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분기 이후 글로벌
통신사들의 설비투자 상향 조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시가총액이 통신장비 1등

업체로서의 위상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수준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전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을 강조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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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써키트
전혀 훼손되지 않은 전망
[출처] SK증권 권민규 애널리스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본업의 견조한 성장과 AI 데이터센터용 신규 아이템 진입 기대

SK증권은 코리아써키트에 대해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으나,
서버향 메모리 모듈 수요 강세와 가동률 상승으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권민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중 메모리 모듈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고객사향 SOCAMM2 매출 발생 및
AI 데이터센터용 FC-BGA 공급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1분기 비수기를 지나 분기가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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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이익 개선 폭이 점증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중장
기 성장 아이템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2,000원을 유지했다.


